
패브릭 전시회가 열리고  

옷이 매장에 진열되기 까지 

 

국제유행색협회가 색상 결정을 한 1년 후에 패브릭 전시회가 열리고, 다시 1년 

후에 옷이 만들어져 시장에 나오게 된다. 

옷이 매장에 진열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2년 전 국제유행색협회 위원회는 

미래 패션에 적용될 유행색을 결정한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국제유행색

협회에는 전세계 패션관련 회사 15,000여 개가 가입되어 있다. 이 중 최고 결정권

을 갖는 위원회는 15인 남짓으로 구성되며 각국 유행색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들이다. 이 중 최고 결정권을 갖는 위원회는 15인 남짓으로 구성되며 각국 유행

색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사업체나 염료회사 관계자로부터 디자이너

까지 의류 제작의 단계별 전문가가 총망라된다. 이들은 각자의 감성과 시장분석

을 근거로 토의해 4~5가지 메인 컬러를 결정한다. 이로부터 6개월 후 프랑스 파

리의 “엑스포 필” 등의 원사 전시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실의 유행색, 질감 

등이 구체적인 실물로 선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패션회사 관계자들과 디자이너들이 바이어로써 가장 분주한 움

직임을 보이는 것은 원사 전시회로부터 다시 6개월 후에 열리는 패브릭 전시회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패브릭 전시회 “프레미어 비종(Premiere Vision)”을 앞두고는 

메카 성지 순례에 나서는 무슬림들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패션 관계자들이 세

계 각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다. 패브릭 쇼에서 오가는 돈의 규모는 엄청나

다. 실질적으로 패션이 구매산업과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유럽산 직물 수

출의 일등공신인 패브릭 쇼의 축을 한국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야심에서 새천년에 

출발한 국내 최대의 패브릭 전시회 “PID(프리뷰 인 대구)”의 성공 여부가 주목되

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완성된 의상이 선보이는 각종 패션 쇼가 가장 큰 관심거

리이다. 시장에 나오기 6개월 전 열리며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도쿄 컬렉션이 



세계 5대 쇼로 꼽힌다. 컬렉션 소식은 발빠른 패션 정보회사들과 인터넷에 힘입

어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으로 전해져 “유행의 글로벌화”를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의상의 경우 아르마니, 구치, 프라다처럼 점잖은 이탈리아 

브랜드를 선호하는 까닭에 밀라노 컬렉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방, 구두 등의 

소품류는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등 파리 컬렉션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선

호된다.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디자인의 경우 아무리 해외 쇼에서 큰 호응을 얻

었어도 국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년 전부터 기획되어 유행이 예측 가능하지만 경제, 정치적 “돌발상황”에 따른 

다른 모습으로 변형, 재생산되는 경우도 많다. 한 예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아래 놓였던 97년으로 국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회색 옷 바탕 위에 

화려한 코사지, 브로치, 반짝이는 큐빅, 머리핀 등 소품류를 코디네이션 하는 패

션이 갑자기 붐을 이루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지자 화려한 액세서리로 만족

감을 얻으려는 보상심리 때문이다. 왜 특정국가에서 유행 지향적인 성향이 높은

지 의상심리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학설 가운데 하나가 가족 지향적

인 사회일수록 유행을 따르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겨울, 유아부터 50대 이상까지 더플코트(duffle coat)가 남

녀를 불문하고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예는 개인주의가 뿌리 내린 서양사

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